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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드록시클로로퀸 과민반응에 대한 성공적인 탈감작 1 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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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한 내 과 학 회

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4-아미노퀴놀론 유도체로 잘 알려진 항 말라리아제이며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와 같은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에 

필수적인 약제이다. 하지만 색소침착, 반구진 발진 및 DRESS syndrome 등의 피부반응 외에도 망막, 혈액, 심혈관, 소화계에 과민반응을 

일으키기도 한다.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을 때 탈감작을 통한 재투약이 최선의 치료이며, 외국의 경우 본 약제의 지연성 과민반응에 

대해 5시간~36일이 소요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다. 이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과민반응 환자에 탈감작을 통해 

성공적으로 약제를 재투약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. 환자는 20세 여자,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기저력 및 어머니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

가족력이 있었다.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가 진단되었고,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처음 치료를 시작하였다. 환자는 투약 48시간 이후, 
양팔과 손에 소양감을 동반한 다양한 크기의 반구진 발진 및 물집이 발생하였다.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진단되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

중단하고,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사용하였고, 2주 후 증상은 호전되었다. 이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탈감작을 위해 알레르기내과로 

의뢰되었다. 환자는 이전 알레르기 기왕력 없었으며, total IgE 104 KU/L, 말초혈액 호산구 수는 270 cells/μL였다.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

상 모두 음성이었으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으로 피부첩포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이었다. 문헌검색을 통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3일간 

12단계 탈감작을 진행하였다(Table 1). 탈감작 이후 환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치료용량 (300 mg)에 도달하여 퇴원하였다. 이후 다른 

증상 및 과민반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래 추적관찰하며 치료를 지속 중이다. 향후 본 약제의 과민반응 환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

판단된다.

 


